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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국익기반 냉철히 판단해야…소통·결단 필요"

기사입력 2015/04/08 16:18 송고

국립외교원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및 외교청서 발표 로 한일 과거사·영토 대치의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8일 오후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한

일관계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일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

기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우리 외교도 일본 외교도 강대국이나 주변국, (총리)관저나 청와대, 여론의

눈치보기를 끝낼 때가 됐다"며 "전략적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주의의 악순환을 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지역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 역량

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단히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주어져 있

다"며 일본 문제는 "해결보다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역사 문제를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외교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와 일본이 가진 역사인식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국가 이익에 어

떤 위협을 주느냐는 점에서 접근하고 위협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과 용기가 한일 양국에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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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의 로드맵 논의와 관련해 "양국 정상의 의중을 담은 사

람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 공공외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

는 것이 대일 외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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